
이슬람의 경전 
꾸란은 어떻게 탄생했나?

이슬람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꾸란(Quran)1)은 천상(天上)에 원본(原本)
이 있으며 무함마드(Muhammad, 571?-632, 이슬람교 시조)에게 계시된 완벽한 
경전이라고 주장한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또 꾸란으로 신구약성경의 
진위(眞僞, 참과 거짓)를 구별하는 기준을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신구약성경은 여러 사람이 천 오백여 년 동안 쓴 것을 모은 것
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지만 꾸란은 알라(Allah, 이슬람의 하나님)가 무함마드2) 
한 사람에게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혼돈과 오류가 없고, 무함마드가 처
음 계시를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일점일획도 변치 않고 원본이 그대로 
보존돼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이점에 의심을 품으
면 거룩한 꾸란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꾸란이 변질되었다거나 
한 구절이나 한 단어라도 추가되거나 삭제되었다고 말하는 자체가 알
라(Allah)의 저주를 자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믿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모순이 이슬람의 

가르침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슬람 학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슬람의 확장을 위해 그리고 이슬람권에서의 자신의 영향력과 신분 
유지를 위해 또 사실을 말했을 경우 직면하게 될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맘 부카리(Bukhari)3)나 이맘 무슬림(Muslim)3)이 수집한  하디스(Hadith, 
무함마드의 언행 집)4)는 이슬람교에서 공식적인 경전은 아니지만 꾸란 경전
에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꾸란 보다 더한 권
위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의 교리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무슬림들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다섯 기둥에 대해서 가르
친다. 그러나 꾸란에는 이 다섯 가지 의무를 모아 놓은 곳이 없다. 이
는 이맘 부카리가 편집한 하디스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교리나 가르침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때 어떤 학
자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말하기 보다는 꾸란과 이맘 부카리 혹은 이맘 
무슬림의 하디스의 내용을 인용하여 반증한다면 아무도 반박할 수 없
을 것이다. 이슬람의 경전 꾸란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서는 하
디스에 비교적 많은 자료가 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은 지금 우리가 주
변에서 듣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함마드는 신(神)으로부터 책을 
받은 일도 없고, 그가 죽을 때까지 꾸란을 책으로 만든 일도 없고, 후
대 무슬림들에게 자신이 받은 계시를 책으로 묶어 만들라고 명령한 일
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꾸란에는 알라(Allah)가 무함마드에게 책(꾸
란)을 내려 보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꾸란은 알라가 무함마드에게 성경의 모체가 되는 책을 내려주셨다
고 말한다. “그대에게 그 책을 계시하신 분은 알라이시며 그 안에는 근
본의 말씀이 있어 성경의 모체가 되고...”(꾸란 3:7) “그분의 종(무함마드)
에게 그 책(꾸란)을 계시한 알라께 찬미를 드리나니 그 안에는 일점의 
왜곡됨도 없노라.”(꾸란 18:1) 이 두 구절 외에도 꾸란에는 여러 곳에서 
알라는 무함마드에게 책(al-kitab, the Book)을 내려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슬람의 꾸란이라는 경전은 주후 632년 무함마드가 죽을 때까지 



없었다. 즉 이슬람의 역사와 하디스에 의하면 무함마드는 죽을 때까지 
꾸란을 책의 형태로 만든 일이 없었다. 다만 그가 간헐적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암송하는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이 그 내용을 나뭇잎이나 돌 
등에 새겨놓고 암기하기도 했던 것들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꾸란의 내용을 암기하던 사람들이 전쟁에 나
가서 죽게 되어 무함마드의 계시가 소멸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우마르
(Umar)의 제안에 이슬람의 첫 칼리프 아부 바크르(Abu Bakr, 573-634)가 그
것들을 모으게 하였고, 1차 수집한 것을 우마르의 딸 하프사에게 맡겼
다가 결국 3대 칼리프 우트만(Uthman, 577-656)의 명에 의해서 하프사가 
가지고 있는 것과 흩어져 있던 꾸란의 구절들을 수집하여 종합 편집하
게 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떤 종류의 완본이든지 조각 본이든지 
모두 불태우도록 명령했다.(Sahih al Bukhari: Volume 6, Book 61, Number 510)

초기 무슬림들은 꾸란을 책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부카리
의 하디스에 의하면 무함마드가 죽은 후 전쟁터에서 꾸란을 암송하던 
사람들이 죽고 전쟁이 더 심해져 꾸란 암송 자들이 다 죽어버리면 꾸
란 자체가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그 구절들을 수집하여 책으로 묶자
는 제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주저했다는 것이다. 왜냐하
면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 명하지 않았던 일을 그의 허락 없이 행한
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자기들이 볼 때는 좋은 일이지만 알라가 나중
에 그 일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자 아부 바크르는 자이드 
빈 타비트(Zaid bin Thabit, ?-665)에게 명하여 꾸란의 조각들을 모으라고 명
했던 것이었다. 아부 바크르의 이 같은 명령을 받은 타비트는 산을 옮
기라는 명령보다 더 어려운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했다고 
한다.(Sahih al Bukhari: Volume 6, Book 61, Number 509)

무함마드는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말했던 꾸란 구절들을 잊어버리
기도 했다. 무함마드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낭송해 준 
구절들을 나중에 망각하고 잊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낭송하는 것을 듣
고 생각났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다음의 하디스 구절이 그 
증거다. “메신저(무함마드)께서는 사원에서 낭송 자가 꾸란을 낭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가 잊었던 그것을 생각나게 했
으니 나는 알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했다.”(Sahih 
al Bukhari:Volume 6, Book 61, Number 562) 꾸란의 구절을 망각하는데 대한 계
시는 꾸란 자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취소하거나 망각케 한 어
떤 계시의 구절이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낫거나 비슷한 것을 가지
고 온다. 알라(Allah)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
냐?”(꾸란 2:106, 힐럴리 역)  

꾸란을 낭송하는 방법은 원래 여러 가지였다. “알라의 메신저(무함
마드)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꾸란을 어떤 식으로 낭송해 주기에 
내가 다른 식으로 낭송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더니 결국은 7가지 방
법으로 낭송해 주셨다.”고 말했다.(Sahih al Bukhari-Volume 6, Book 61, Number 
513) 꾸란은 원래 다양한 방법으로 낭송할 수 있도록 계시되었다고 이
슬람의 제 2경전이라고 하는 부카리의 하디스에게 말하고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무함마드는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준 꾸란을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무함마드의 요청에 의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낭송하는 방법을 7가지로 다시 계시해 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무슬
림들은 7세기에 무함마드가 낭송하던 한 가지 억양과 발음과 악센트로 
낭송해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의미도 모르는 아랍어로 꾸란을 낭송하게 
하는 것일까? 

우트만 꾸란의 편집이 완료되었을 때 꾸라이시 족들이 교정을 보았
다. 우트만은 3명의 꾸라이시 사람들에게 “자이드 빈 타비트의 꾸란 중 
어느 부분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꾸라이시 방언으로 기
록하라. 왜냐하면 꾸란은 그들의 방언으로 계시되었기 때문이다.”고 말
했다.(Sahih al Bukhari Volume 6, Book 61, Number 507)

꾸란을 수집할 때 실수로 빠뜨렸던 구절들이 있었다. 무함마드가 살
아있을 때 꾸란을 가장 잘 외우고 있었던 4사람이 있었다. 무함마드는 
사람들에게 압둘라 빈 마수드, 쌀림, 무아드, 우바이 빈 카압 이 네 사
람에게 꾸란을 배우라고 명했다.(Sahih al Bukhari Volume 6, Book 61, Number 521)

그러나 무함마드 사후 초대 칼리프를 역임했던 아부 바크르는 자이
드 빈 타비트에게 꾸란을 모으라고 명령했다.(Sahih al Bukhari Volume 6, Book 



61, Number 509) 타비트는 실수로 꾸란의 한 구절을 빠뜨렸다고 고백하고
는 나중에 무함마드가 낭송하던 것을 들었던 생각이 나서 그 구절을 
찾아 나섰다가 결국은 쿠자이마 빈 타비트 알 안싸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구절은 꾸란 쑤라 타우바(9:128~129)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ahih al Bukhari Volume 6, Book 61, Number 510) 

계시된 꾸란 구절이 즉시 수정된 경우도 있다. 꾸란 4:95에 “무슬
림 중 알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자들과 집에 앉아 있는 자는 
동등하지 않다.”는 구절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되었다고 하여 자이드가 
기록하려는데 그 때 아므르 빈 움막툼(Amr bin Um Maktum)이라는 소경이 
무함마드 뒤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오 알라의 메신저여 나 같은 소
경에 대한 당신의 명령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다음과 같은 계시가 
다시 내려왔다는 것이다. “무슬림 중 알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
는 자들과 불구자도 아닌데 집에 앉아 있는 자는 동등하지 않다.”(꾸란
4:95)(Sahih al Bukhari Volume 6, Book 61, Number 512)

꾸란에는 사탄에게 받은 계시도 있다. 무함마드가 소속되어 있던 메
카의 꾸라이시 족이 섬기던 신 알라(Allah)에게는 세 딸 신(神)이 있었는
데 그 이름은 라트, 우짜, 마나트였다. 그들에 대한 꾸란이 계시되었는
데 “너희는 라트, 우짜, 마나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느냐? 저들은 하
늘 높이 나는 학과 같아서 그들의 중재는 알라께서 열납하시느니라”(꾸

란53:19~23)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알라의 단일신론을 주장하면서 딸 신들을 인정하

는 것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계시를 취소하는 
새로운 계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그 새로운 계시는 지금 꾸란에 있는 
것처럼 세 딸들의 권위를 부인한다.(꾸란 53:19~23) 그러자 사람들이 왜 
알라의 계시가 바뀌었냐고 물었을 때 “그 구절은 사탄이 내 혀에 넣어
준 것이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에 의해서 취소되었다.”고 대
답했다는 것이다.(Al Tabari Hadith Book6 No. 107)

그와 같은 것을 보편화시키면서 인정하는 구절도 있다. “그대 이전
에 우리가 보낸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계시를 낭송할 때 사탄이 거짓을 
그 속에 섞어 넣지 않은 자는 없다. 그러나 알라께서는 사탄이 섞은 것
을 취소하시고 자신의 계시를 세우셨다. 알라는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

로우시다.”(꾸란 22:52 힐럴리 역)

꾸란에서 사라진 구절도 있다. “알라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그 계시함이 무엇인가는 알라만 아심이라. 이에 그들이 그대는 위조
자라고 말하나 그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더라.”(꾸란 16:101 최영길 역) 대체
라는 말은 하나를 취소하고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말인데 하늘에 원본
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이 같은 꾸란에 대해 미화 된 홍보용 자료들이 순진한 사람들을 속
이고 있다. 꾸란은 사실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부터 수시로 취소 또는 
첨가되기도 하며 대체되기도 하는 변화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책으로 묶을 생각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함마드가 죽은 후 꾸란의 구절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
제가 있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계시가 분명히 꾸란에 
있었고 무함마드도 투석(投石) 형(刑)을 집행했고 그의 후계자들인 칼리
프들도 투석 형을 알라의 명령으로 알고 집행했는데 지금은 꾸란에 그 
구절이 없다는 것을 보더라도 양심 있는 무슬림 학자들이라면 꾸란이 
하늘에 원본이 있었던 것이 그대로 책으로 계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글쓴 이 / 이만석 목사(한국이란인교회) 출처 / 기독일보 
2010.9.15.

1) The Quran is the central religious text of Islam, which Muslims believe to be a revelation  
   from God. It is widely regarded by Muslims as the finest piece of literature in the      
   Arabic language . Quranic chapters are called suras and verses, ayahs.
2) M uhamm ad Prophet is considered in Islam to be the greatest messenger and prophet  
   sent by God to guide humanity to the right way. Born: Mecca, Saudi Arabia, Died:     
   June 8, 632 AD, Medina, Saudi Arabia, Full name: Abū al-Qāsim Muḥammad ibn ʿ    
   Abd Allāh ibn ʿAbd al-Muṭṭalib ibn Hāshim, Buried: Green Dome, Medina, Saudi        
   Arabia, Spouse: Maymunah bint al-Harith (m. 629 AD–632 AD) 
3) 이맘 부카리(Bukhari) : 하디스를 수집한 유명한 이슬람 학자로는 이맘 부카리, 이맘 무슬  
   림 등이 있다. 
4) Hadith are collections of the reports claiming to quote what the prophet Muhammad   
   said verbatim on any matter. The term comes from the Arabic meaning "report",       
   "account" or "narrative". Wikipedia 하디스(아랍어: حديث نبوي)는 무함마드가 말하고(Qaul),  
   행동하고(Fi'ul), 다른 사람의 행위를 묵인한(Taqreer) 내용을 기록한 책이며 꾸란(코란), 이  
   즈마, 끼야쓰와 함께 샤리아(sharia law, 이슬람법)의 4대 원천이다. 무슬림은 알라의 말씀인  
   꾸란과 더불어 하디스에 기록된 무함마드의 언행(순나)에 따라 행동함을 삶의 기반으로 한다.  
   종교의 시조의 말을 담은 종교적인 어록인 것이다.


